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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가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교특성에따른차별적효과분석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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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수학교과에서의 기초학력미달 여부를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

준으로 설정하고 학생 및 학교 수준 공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중학생의 기초학력과 수업태도와의 인과

적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의해 집단 간 

존재할 수 있는 학생 및 학교 특성의 체계적 차이를 줄이고자 다층경향점수의 역 확률 가중치를 적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 초등학교 5학년 패널 3차년

도, 4차년도 및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학 기초학력 미달여부가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여부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 특성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및 학교 수

준 공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는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수준의 변수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아개념, 자기관리 역량, 수업집중도, 수업이해도,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대도시 여부, 상호작용 

수업방식이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학력 

미달 여부와 수업태도와의 관계에서 학교 특성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문적 학습공동

체 활성화 정도가 유의한 차별적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

학생의 수업태도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업태도, 다층경향점수(multilevel propensity score), 

전문적학습공동체, 역 확률 가중치(IP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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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민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책무이며 

동시에 교육의 본질이다(김경희, 박인용, 2015). 그러나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03.29.). 

특히 중학생의 과목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비교해 볼 때, 국어와 영어 교과에

서는 2019년 4.1% 와 3.3%로 각각 나타난 반면 수학 교과의 경우 2017년 7.1%에서 

2018년 11.1%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 11.8% 수준으로 나타났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03.29., 2019.11.29.).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수학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도 학습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기초학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초학력과 관련

된 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은 다양한 학문적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다만, 학생

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모색되고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기존의 방안들과는 차별

화된 보다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학습활동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며, 학습 성과의 선행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접근이 필요

하다. 이때 구체적인 학습행위 전반을 대변하며 실질적인 학습 성과의 선행요인으로 

논의되는 대표적인 교육 변수는 학생이 지닌 수업태도이다(이선영, 임혜정, 2020). 수

업태도는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 동안의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이전 단

계의 학습 준비도와 수업 이후의 학생 참여 및 과제 수행 정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학습활동 전반을 의미한다(이현숙 외, 2011; 임혜정, 2016). 수업

태도는 학업성취의 주요 예측변수이자 동시에 학생 배경, 학습자 특성, 교원 및 학교 

특성 등 학생 및 학교 수준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라고 할 수 있다(김경년, 

2011; 임혜정, 전하람, 2017). 그동안 수업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수업태도

를 학습 성과를 설명하는 변수로 활용하여 변수 간 관계 분석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

었다. 하지만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학습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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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과정 전반을 의미하는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

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업태도 개선을 통한 학력 향상의 교육성과를 기대하기 위

해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업 능력이 선제되어야 하며(전창완, 2014), 수업태도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이영주, 2013) 기초

학력과 수업태도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험연구가 아닌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 집단 간 사전에 존재하는 체계적 

차이는 연구결과의 편향성을 초래하게 된다(Schneider et al., 2007). 더욱이 기초학력

과 수업태도와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들이 교육 자료가 지닌 위계적(hierarchical) 구

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는 분석의 통계적 한계를 지

니게 되며 결국 연구결과의 타당성 결여를 초래하게 된다(강상진, 2016).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사전적 차이를 통제하고 집단 간 동등화를 확보하고자 다층경향점수(multilevel 

propensity score)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즉, 수학교과에서의 기초학력미달 여부를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으로 설정하고 학생 및 학교 수준 공변수

를 통제하였을 때 중학생의 기초학력과 수업태도와의 인과적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

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여부가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의 학습 공동체 풍토, 교사의 수업방식, 학부모의 지원 정도 등 학교특성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학교특성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있는

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중학생의 수업태도 개선을 통한 학력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학생 및 학교 특성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함

으로써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의미 있

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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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개관

1. 기초학력과 수업태도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본적 내용의 이해 수준을 의미하며, 

전체의 학업성취 수준에서 이해 수준이 20% 미만인 경우 통상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이라 여긴다(김지은, 김지하, 2012; 김희경 외, 2011). 특히,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수

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며 학교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학생들의 기초능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취 수준을 우수

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4단계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11.29.).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반적인 기초학력 저하 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

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초학력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미

달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이는 대부분 기초학력 향상 효과, 

기초학력 미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된 특성 등을 분석한 연구

들을 포함한다(권재기, 2013). 다만, 기초학력 미달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실제적이고 구체

적인 학력 향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 성과의 선행 요인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학습과정 전반에 걸친 구체화된 접근과 탐색이 요구된다. 

학습 성과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과정에는 결과론적 관점이 아닌 학습자가 수업시간 

전․후의 전반적인 학습과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며 자신의 태도를 주도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 과정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이 지닌 

수업태도는 수업시간 동안의 수업참여 태도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전․후의 학습 준비

도, 과제 수행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학생의 실제적인 학습과정 전반을 대변

하는 교육 요소이다(이선영, 임혜정, 2020). 즉 수업태도는 학습 성과의 주요 선행 요

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수업태도를 살펴본다는 것은 학습 성과 이전의 구체

적인 학습행위 전반을 파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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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학업 능력을 갖추어야만 수업태도 개선을 통한 학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전창완, 2014). 수업태도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에 따라 차이

가 발생하며 특히, 기초학력 이상인 학생과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 사이의 수업태도에 

가장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주, 2013). 따라서, 실질적인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학습과정 전반에 대한 학생의 수업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기초학력 미달 여부와 수업태

도와의 관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다양한 학생 및 학교 특성 변수들의 영향 요인에 대

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학생 수준 변수와 기초학력 및 수업태도와의 관계

기존의 기초학력과 수업태도를 주제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학생의 기초학력을 높

이고 수업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교육맥락 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을 다각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학생 수준 변수와 수업태도 및 학업성취와

의 관계를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선행 연구에

서는 수업태도와 기초학력에 대한 가정배경 특성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 일관되지 않

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학생의 가정배경이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년, 2011; Conger, Conger & 

Martin, 2010). 예컨대, 임혜정(2016)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 및 부모의 학력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학생들의 수업태도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한 가정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부정적인 신념

과 낮은 교과효능감을 지니고 이는 실제로 부정적인 수업태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즉, 결과적으로 부정적 수업태도는 학습 결손의 한 형태이며 취약계층

의 학생들에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 계층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이해된다. 반

면에 이선영과 임혜정(2020)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각 연구들의 분석대상이 

상이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이해되며, 분석방법 등이 다름에 따라 발생되는 추정 

결과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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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생의 수업태도와 부모 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

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혜정(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자녀의 수업태도를 향상시키는 주요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

정배경에 따른 부모 양육 방식의 차이는 부모 지원 정도에 차이를 야기하고, 이는 자

녀의 학교 과제 수행과 수업태도를 관리 및 감독하는 전략적인 지원 정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evine, 2004). 

셋째, 학생 개인 배경 변수 외에도 학생의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교과효능감, 자기

관리,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정서 지능 등의 학습자 특성 변수가 기초학력과 수업태도

와 관련 있는 변수임을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다(이선영, 임혜정, 2020; 이주

영, 2019; 임혜정, 2016; Schunk, 1991). 우선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긍

정적인 학생일수록 긍정적인 수업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영, 임혜정, 

2020; 임혜정, 2016; Schunk, 1991).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이 많은 학생일수록 

긍정적인 수업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주영, 2019), 자기관리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는 긍정적인 학습태도와 수업태도를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박한숙, 조동관, 2009). 뿐만 아니라 학습자 특성 중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로 구성되는 정서지능 유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수업태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다해, 노현종, 손원숙, 2015).

넷째,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 간, 그리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는 대부분의 시간은 수업시간이다. 이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의 수업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교사와의 관계와 교우와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박희진, 

이동엽, 2017; 이선영, 임혜정, 2020). 구체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희진, 이동

엽(2017)의 연구에서는 신입생 시기의 교수와의 관계는 부정적 강의태도의 초기치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교우관계는 부정적 강의태도와 정적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선영, 임혜정(2020)의 연

구에서는 교우와의 관계가 국어 수업태도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생의 수업태도에 있어서 학습자 특성, 가정 배경, 학

교생활 등 개인수준에서의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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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수준 변수와 기초학력 및 수업태도와의 관계

학생의 기초학력과 수업태도는 학습자 개인특성 뿐만 아니라 학교 배경, 교사 및 

학교 특성과 같은 학교수준 변수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우선 학교 내의 학력 

격차와 학업성취는 지역규모, 학급규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남녀공학여부, 설립유형 

등 학교 배경특성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엽, 김정은, 2013). 

특히, 학급 규모는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있는 주

요 학교 배경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김달효, 2013; 이아진, 2017), 이는 학생들의 수

업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학교수준 변수로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정도, 학부모의 지원이나 

학교운영 참여정도, 교사의 수업 방식, 평가 피드백 활동 등 교사 및 학교 특성 변수

가 학생들의 수업태도 및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

히,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학교의 학습공동체(learning organization) 풍토를 조

성하고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며 이를 통해 교사효능감과 교직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주영, 장재홍, 박인우, 2018; 박주호 외, 2015; 이

주영, 유재경, 2020). 교사의 전문성이나 높은 교사효능감은 학생의 긍정적인 수업태

도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을 고려할 때 학교 특성 변수로서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

동체 활성화 정도 또는 학교의 학습공동체 풍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수준 변수로서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정도가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

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화, 상경아, 2011). 구

체적으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과도하게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자녀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송경오와 허은정

(2009)은 ‘배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성취변수로 인식하고 학부모 및 학교지원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부모가 시험 중심이 아닌 학습 중심의 지원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면학분위기와 

건강한 학교풍토가 조성된 학교일수록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에 대한 인식, 교사의 수업방식, 평가활동 등 수업활동 관련 변수는 

학생의 수업태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다(김난옥 외, 2018; 김주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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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박인우, 2017; 송종호, 이경탁, 2011; 오중근, 2017; 이선영, 임혜정, 2020). 예컨

대, 교사의 배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수업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중근, 2017). 또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기대감, 

피드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수업태도 또한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주도학습과 학업성취가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김주영 외, 

2017; 이선영, 임혜정, 2020). 즉,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학생

의 수업태도가 향상되며 이는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교사의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에서 교사의 피드백 유형과 학습자의 수업

태도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장지윤, 박인우, 김은진(2018)은 교사가 실제

로 학생들의 숙제에 대해 반응하고 활용하는 정도를 숙제 피드백으로 정의하고 교사

의 숙제피드백 제공정도가 학생들의 수업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

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노현종과 손원숙(2015)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숙제피드백을 

확인적 피드백, 교정적 피드백, 정교화 피드백으로 구분하고 교사의 숙제피드백이 학

생의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교과별(국어, 수학, 영어), 학교급별로 구체적으로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사의 교정적 피드백은 초등학생의 국어와 수학 교과의 수업태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국어교과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의 정교화 피드백은 중학생의 수학교과와 고등학

생의 영어교과에서의 수업태도에 각각 정적 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교사가 제공하

는 숙제피드백 유형은 학교급과 교과목에 따라 학생의 수업태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방식은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나 그 

결과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봉세, 정동영, 2012; 임혜정, 

2016; 정문주, 김혜경, 문윤희, 2015). 구체적으로, 정문주 외(2015)는 강의 위주의 교

수자 중심 수업이 학습자의 수업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토론 중심의 

학습자 중심 수업 방식은 수업태도에 부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수학 수

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임혜정(2016)의 연구에서는 

학생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수업태도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학습자가 인식한 교사의 수업방식에 따라 학습자의 수업태도가 달라질 수 있

으며, 이는 나아가 학업성취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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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 분석결과는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학업성취는 단순히 학생 수준의 

변수뿐만 아니라 교사 및 학교 특성 등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수준 변수를 함께 고

려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을 방증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다양한 학생 및 학교 수준 

공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이 연구에서는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의해 집단 간 존재할 수 있는 학생 개

인 및 학교 특성의 잠재적 차이를 통제한 뒤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여부가 수업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선행연구들에서 학업성취 및 기초학력, 

수업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는 학생의 심리적 특성 변수인 내재적 동기, 

교과효능감, 지능, 행동조절전략, 학업적 자아개념, 진로성숙도, 기본적 학교 특성 변

수를 경향점수 산출 변수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박세진, 이현숙, 2015; 

박한숙, 조동관, 2009; 이선영, 임혜정, 2020; 이주영, 2019; 이현숙, 신진아, 김경희, 

2013; 임혜정, 2016; Schunk, 1991). 이와 같이 기초학력 미달 여부인 처치(treatment) 

이전에 존재할 수 있는 체계적 차이를 통제한 뒤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여부가 수

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여부가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 2013의 중

1(3차년도)~중3(5차년도)의 3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KELS 2013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 교육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 세대 간의 교육 경

험 및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을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2013년부터 전국의 242

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학생 중 7,324명을 추출하여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박경호 외, 2020a). 이 자료는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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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화군집무선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활용함으로써 표집의 대표

성을 확보하였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KELS 2013의 4차년도(중2) 수학 기초능력검사 점수가 보고된 중학생 

6,641명 중에서 주요 공변수의 결측 비율이 높은 276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365

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13.7%(875명)

이며,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 비율은 86.3%(5,490명)로 각각 나타났다.

2. 분석 변수

이 연구에서 ‘기초학력 미달여부’는 처치변수이자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KELS 2013에서는 중학생의 수학성취 수준을 수학 기초능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네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여부는 중학교 2학년 수학 성취수준 중 ‘기초학력 미달’

을 ‘1’로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을 ‘0’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종속변수

로서 수업태도는 5차년도(중 3) 자료에서 측정된 것으로 관련된 10개 문항(1점: 전혀 

하지 않는다, 2점: 별로 하지 않는다, 3점: 보통이다, 4점: 가끔 하는 편이다, 5점: 자

주 하는 편이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지 않은 학생 집단과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 집단 간

에는 사전 학습자 특성과 학교특성에 따른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

다. 이에 선행연구들에서 학업성취 및 기초학력, 수업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고

되고 있는 학습자 특성 중 두 집단 간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난 변수를 사전 공변수

로 설정하였다(박한숙, 조동관, 2009; 이선영, 임혜정, 2020; 이주영, 2019; 이현숙 외, 

2013; 임혜정, 2016; Schunk, 1991). 먼저, 학생 수준 공변수로는 학습자 특성으로서 

중1 시점의 내재적 동기, 교과효능감, 지능(고정관점/향상관점), 행동조절전략, 학업적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자기이해/진로계획성)를 활용하였다. 또한, 학교 수준 공변수

로는 학급당 학생 수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학습자 특성 변수의 학교평

균값을 사용하였다. 더욱이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공변수는 처치변수와 종속변수 측

정 시점보다 선행된 시점에 측정된 3차년도(중1)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처치변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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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와 공변수 간의 선행 관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Brookhart et al., 2006). 

다음으로 기초학력 미달여부가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

업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김경년, 2011; 김난옥 외, 2018; 김주영 외, 2017; 노현종, 

손원숙, 2015; 박한숙, 조동관, 2009; 이선영, 임혜정, 2020; 임혜정, 2016; Conger et 

al., 2010; Devine, 2004) 결과를 토대로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를 각 수준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의 실행이 종속

변수에서 나타나는 효과보다 선행하거나 동시적이어야 하므로, 독립변수는 수업태도

와 동일 시점에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Cohen et al., 2003; Schwab, 2005). 우선 

학생 수준 변수로서 여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부모의 학업 및 정서적 

지원, 학업적 자아개념, 자기관리, 수업집중도, 수업이해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학교 수준 변수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사립학교, 전문

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정도, 학부모 지원정도, 상호작용 수업방식을 포함하였다. 일부 

변수의 경우 결측치가 존재하는 사례가 있어 EM(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

을 활용하여 결측치를 대체하였다(Dempster, Laird & Rubin, 1977). 각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1과 같다.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신뢰도

(Cronbach’s ) 

처치변수
수학 기초학력 

미달여부

- 더미변수(기초학력 미달=1, 기초학력 이상=0)

- 4차년도 학생 응답
-

종속변수 수업태도

- 수업태도 관련 11개 문항의 평균 값

- 5점 척도(1:전혀 하지 않는다 ~ 5:자주 하는 편이다)

- 5차년도 학생 응답

.816

경향

점수 

산출

변수

(공변

수)

학생

수준

내재적 동기****

- 수학교과에 대한 내재적 동기 관련 3개 문항의 평균 값

  (eg., 수학을 공부할 때, 대체로 깊이 빠져든다)

- 3차년도 학습자 특성 응답

.861

수학 교과효능감****

- 수학교과에 대한 교과효능감 관련 4개 문항의 평균 값

  (eg.,수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 3차년도 학습자 특성 응답

.934

표 1 

주요 변인 구성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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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신뢰도

(Cronbach’s ) 

지능

고정관점****

- 지능에 관한 신념(고정 관점) 관련 3개 문항의 평균 값

  (eg., 똑똑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다)

- 3차년도 학습자 특성 응답

.791

향상관점****

- 지능에 관한 신념(향상 관점) 관련 3개 문항의 평균 값

  (eg., 누구나 노력하면 똑똑해질 수 있다)

- 3차년도 학습자 특성 응답

.877

행동

조절

전략

학습수행

조절****

- 학습수행 조절 관련 5개 문항의 평균 값

  (eg.,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생각하며 공부한다)

- 3차년도 학습자 특성 응답

.888

노력조절****

- 노력조절(노력과 끈기) 관련 3개 문항의 평균 값

  (eg., 공부를 가능한 한 열심히 하려고 한다)

- 3차년도 학습자 특성 응답

.869

시간관리****

- 시간관리 관련 3개 문항의 평균 값

  (eg., 계획한 공부 시간표를 지킨다)

- 3차년도 학습자 특성 응답

.830

공간관리****

- 공간관리(학습환경관리) 관련 2개 문항의 평균 값

  (eg., 일정한 장소에서 공부한다)

- 3차년도 학습자 특성 응답

.691

도움 및 자원 

활용****

- 도움 및 자원 활용 관련 7개 문항의 평균 값

  (eg., 숙제나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한다)

- 3차년도 학습자 특성 응답

.833

학업적 자아개념***

- 학업적 자아개념 관련 5개 문항의 평균 값

  (eg.,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 3차년도 학생 응답

.880

진로

성숙

도

자기이해***

- 진로성숙도(자기이해) 관련 5개 문항의 평균 값

  (eg.,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 3차년도 학생 응답

.930

진로

계획성***

- 진로성숙도(진로계획성) 관련 5개 문항의 평균 값

  (eg.,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한다)

- 3차년도 학생 응답

.910

학교

수준* 학급당 학생 수
- 총 학급 수 대비 총 학생 수 값

- 학교통계 DB 자료
-

독

립

변

수

학

생

수

준

개인

배경/

학생 

특성

성별 - 더미변수(여학생=1, 남학생=0) -

SES

- 로그 가구소득, 부학력, 모학력을 각각 표준화 한 후 

평균값

- 학부모 응답

.722

부모 학업적 지원***

- 부모의 학업적 지원 관련 6개 문항의 평균값

  (eg., 부모님은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하신다)

- 5차년도 학생 응답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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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신뢰도

(Cronbach’s ) 

부모 정서적 지원***
- 부모의 정서적 지원 관련 3개 문항의 평균값
  (eg., 부모님은 나를 격려하신다)
- 5차년도 학생 응답

.935

학업적 자아개념***
- 학업적 자아개념 관련 5개 문항의 평균값
  (eg.,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 5차년도 학생응답 

.903

자기관리***
- 자기관리역량 관련 5개 문항의 평균 값
  (eg., 할 일이 많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한다)
- 5차년도 학생응답

.713

학교

생활

수업집중도
- 1=10분 이하, 2=11분~20분, 3=21~30분, 4=31~40분, 

5=41분 이상
- 5차년도 학생 응답

-

수업이해도
- 1=20%이하, 2=21~40%, 3=41~60%, 4=61~80%, 5=81%이상
- 5차년도 학생 응답

-

교사와의 관계***

- 교사와의 관계 관련 6개 문항의 평균 값
  (eg.,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
- 5차년도 학생 응답

.933

친구와의 관계***
- 교우관계 관련 6개 문항의 평균 값
  (eg.,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 준다)
- 5차년도 학생 응답

.930

학

교

수

준

학교

배경

대도시 - 더미변수(대도시=1, 기타=0) -

중소도시 - 더미변수(중소도시=1, 기타=0) -

사립학교 - 더미변수(사립=1, 국공립=0) -

교원/

학교

특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정도

- 전문적 학습공동체 관련 5개 문항의 평균 값
  (eg., 학생의 학습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활동들을 

진행한다)
- 5점 척도(1: 전혀 활발하지 않다 ~ 5:매우 활발하다)
- 5차년도 학교 응답

.897

학부모 지원 정도

- 학부모 지원 관련 5개 문항의 평균 값
  (eg., 교사의 보조 역할로 봉사한다)
- 5점 척도(1: 전혀 활발하지 않다 ~ 5:매우 활발하다)
- 5차년도 학교 응답

.810

상호작용 수업방식***
- 상호작용 수업방식 관련 4개 문항을 학교별로 총계

(aggregate)한 후 평균 값
- 5차년도 학생 응답

.894

*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학생 수준의 변수를 학교별로 각각 총계(aggregate)하여 학교수준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공변수로 활용함

** 예시문항: 1) 수업시간에떠든다. 2) 수업시간에다른책을본다. 3) 수업시간에딴생각을한다. 4)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본다. 5) 수업시간에졸거나잔다. 6) 수업시간에집중한다. 7) 수업시간에질문을한다. 8) 수업시간에
발표를한다. 9) 과제(숙제)를잘해온다. 10) 예습이나복습을한다. 11) 배우려는자세가되어있다.

*** 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4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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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여부와 수업태도의 인과관계 추론에서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따라 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의를 교정하고자 다층경향점수 

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처치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자료가 지닌 위계적 구조 속성

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학생 수준과 더불어 학교 수준에도 존재할 수 있는 체계적 차

이를 보다 면밀하게 통제하고자 하였다(Hong & Raudenbush, 2006). 즉, 경향점수 

산출에서 자료가 지닌 위계적 구조 속성을 고려하고자 다층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하였으며(Westreich, Lessler & Funk, 2010), 구체적으로 분석에 활용

한 식은 다음 (1)과 (2)와 같다(Raudenbush & Bryk, 2002). 이때 는 처치변수인 

기초학력 미달 여부(   : 처치집단,   : 통제집단)이며,  는 학생수준 경향

점수 산출변수, 는 학교수준 경향점수 산출변수이다(표 1 참조).

식(1):

(1수준)      ⋯                            

(2수준)      ⋯  

          

        ⋮

          

(통합모형)     
  



  
  



 

식(2): 

Pr     







                                           

다층로지스틱 모형에 의해 추정된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역 확률 가중치(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 IPTW)를 산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동등성을 확보하였다. 이때 경향점수 추론에 활용한 공변수

에 대한 표준화 차이 계수를 살펴봄으로써 기초학력 미달 집단과 기초학력 이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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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동등성 확보 정도를 확인하였다(Austin, 2011). 다음으로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대한 기초학력 미달 여부의 처치효과를 추정하고자 경향점수 방법을 통해 집단 간 동

등성이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

서 다층모형 분석은 다음 식(3)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Raudenbush & Bryk, 2002). 

이때  는 학생수준 독립변수, 는 학교수준 독립변수를 의미하며, 학생수준 변수

는 집단평균 중심화(group-mean centering)를 적용하였고, 학교수준 변수는 전체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대한 기

초학력 미달 여부의 학교특성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학생 및 학교수

준 공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학교특성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식(3):

(1수준)      
  



                                      

        : 개인 배경 및 학생 특성, 학교 생활 변수 (표 1 참조)

(2수준)      ⋯  

              

        ⋮

          

        : 대도시,  : 중소도시,  : 사립학교,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정도, 

 : 학부모 지원 정도,  : 상호작용 수업방식

본 연구의 경향점수 분석은 R 4.0.1의 다층로지스틱 분석을 위한 ‘lme4(Ver. 1.1-26)’

(Bates et al., 2015)와 집단 간 동등성 진단을 위한 ‘twang(Ver. 1.6)’(Ridgeway et al., 2017) 

패키지를 연동하여 사용하였으며, 다층모형 분석은 HLM 6.0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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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우선 주요 변수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변수들의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 값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왜도는 –1.540~2.106, 첨도

는 –2.000~4.494로 ‘|왜도|<3, |첨도|<8’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다음으로 기초학력 미달 여부, 수업태도, 학생수준 및 학교수준의 경향점수 산출 

공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처치변수인 

기초학력 미달 여부와 지능을 고정적 관점으로 여기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능(고정관점) 

변수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지능(고정관점) 변수를 제외한 학생 심리적 특성 변수, 학생 배경 및 개인 특성 

변수들과 기초학력 미달 여부 변수 간에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 ). 또한 종속변수인 수업태도와 주요 변수의 상관 분석 결과, 

처치변수인 기초학력 미달 여부(  ), 지능(고정관점)(  ), 학교소재지

의 중소도시 여부(  ) 변수와 수업태도 변수가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수업태도와 내재적 동기, 교과효능감, 지능(향상관점), 

행동조절전략, 학업적 자아개념, 진로성숙도, 상호작용 수업 방식 등 대부분의 주요 

변수들 간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2.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따른 집단별 평균 비교

중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초학력 미달 집단인 처치집단과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지 않은 집단인 통제집단 간

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과 수업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공변수에 대해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공변수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따른 두 집

단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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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할 때 지능(고정관점)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들의 평균이 기초학력 미달 집단보다 기초학력 이상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집단보다 기초학력 이상 집단의 내재적 동기, 교과효능감, 학

업적 자아개념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간 존재하는 체계적 차이는 공변수와 기초학력 미달, 수업태도와 유의미한 관련

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박한숙, 조동관, 2009; 이선영, 임혜정, 2020; 이주영, 2019; 이

현숙 외, 2013; 임혜정, 2016; Schunk, 199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며, 

기초학력 이상인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에 속한 학생들보다 내재적 동

기, 교과에 대한 효능감, 학업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한편 이와 같은 집단 간 존재하는 체계적 차이를 통제하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 여

부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분석결과의 선택 편의를 초래하게 된다

(박종석, 김준엽,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편

향성을 통제하여 집단 간 동등성을 확보한 다음 기초학력 미달 여부가 수업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경향점수 방법을 활용하였다(Rosenbaum & Rubin, 1983). 

변수
기초학력 이상

집단 평균
기초학력 미달 

집단 평균
평균 차 t 통계치

내재적 동기 2.929 2.451 0.478 17.653 ***

교과효능감 2.778 2.325 0.453 16.930 ***

지능
고정관점 1.898 2.013 -0.115 -4.873 ***

향상관점 3.347 3.185 0.162 6.858 ***

행동조절

전략

학습수행조절 2.855 2.721 0.134 6.135 ***

노력조절 3.149 2.920 0.229 11.039 ***

시간관리 2.687 2.569 0.117 4.835 ***

공간관리 3.007 2.798 0.208 8.742 ***

도움 및 자원 활용 2.942 2.802 0.141 7.097 ***

학업적 자아개념 3.772 3.449 0.323 10.203 ***

진로성숙도
자기이해 3.985 3.925 0.060 2.147 *

진로계획성 3.857 3.763 0.094 3.224 **

학급 당 학생 수 29.793 29.233 0.560 3.660***

         

표 2 

기초학력미달 여부에 따른 집단 평균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

- 114 -

3.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동등화

앞선 분석결과에서 확인된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편향성을 통제하고자 

다층로지스틱 모형을 통한 역 확률 가중치를 적용한 후 집단 간 동등성(covariance 

balance)이 확보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각 경향점수 산출 공변수의 표준화 

차이 계수와 전체 공변수의 표준화 차이 계수 평균을 산출하였으며(Ho et al., 2007),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경향점수 산출 공변수의 표준화 차이 

계수 값이 0.25 표준편차(Stuart, 2010)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변수에 대한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동등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한

다. 이에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편향성이 통제된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

학력 미달 여부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분 표준화 차이 계수

<학생수준 경향점수 산출 공변수>

내재적 동기 -0.083 

교과효능감(수학) -0.092 

지능
고정관점 0.016 

향상관점 -0.008 

행동조절전략

학습수행조절 -0.052 

노력조절 -0.019 

시간관리 -0.012 

공간관리 -0.003 

도움 및 자원활용 -0.042 

학업적 자아개념 -0.028 

진로성숙도
자기이해 -0.018 

진로계획성 -0.046 

<학교수준 경향점수 산출 공변수>

내재적 동기 학교 평균 -0.114 

교과효능감(수학) 학교 평균 -0.123 

지능
고정관점 학교 평균 0.046 

향상관점 학교 평균 -0.063 

표 3

공변수 동등성 진단을 위한 표준화 차이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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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층모형 분석 결과  

1) 평균적 효과 분석

경향점수를 활용한 역 확률 가중치를 적용하여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가 중학생

의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학생 및 학교 

수준 공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는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부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99). 즉, 수학교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에 속하는 학생들이 기초학력 이상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 비해 스스로의 수업태도

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수준의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첫

째, 학생 특성 변수로서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기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수업

태도가 긍정적인 편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학교생활 관련 변수로서 수업집중도가 높

을수록, 수업이해도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수업태도가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한 학생일수록 수학 수업태도는 부정적인 

편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학생 개인배경 변수로서 여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SES), 부모의 학업 및 정서적 지원 정도는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학교수준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학교배경 변수 중 

대도시 여부가 수업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86). 즉, 읍

구분 표준화 차이 계수

행동조절전략

학습수행조절 학교 평균 -0.050 

노력조절 학교 평균 -0.053 

시간관리 학교 평균 -0.020 

공간관리 학교 평균 -0.023 

도움 및 자원활용 학교 평균 -0.041 

학업적 자아개념 학교 평균 -0.082 

진로성숙도
자기이해 학교 평균 -0.047 

진로계획성 학교 평균 -0.052 

학급당 학생수 <0.001 

표준화 차이 계수 평균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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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지역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대도시 학생들이 수업태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사 및 학교 특성과 관련하여 상호작용 수업방식을 많이 

수행하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일수록 수업태도가 더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정도와 학부모 지원 정도는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2.689*** 0.057

<처치변수 고정효과>

기초학력 미달여부 -0.099*** 0.025

<학생수준 고정효과>

개인배경/

학생 특성

여학생 0.016 0.019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0.026 0.015

부모의 학업적 지원 -0.017 0.016

부모의 정서적 지원 0.009 0.015

학업적 자아개념 0.204*** 0.014

자기관리 0.216*** 0.018

학교생활

수업집중도 0.134*** 0.012

수업이해도 0.038** 0.011

교사와의 관계 0.139*** 0.019

친구와의 관계 -0.057** 0.017

<학교수준 고정효과>

학교배경

대도시 0.086* 0.042

중소도시 0.065 0.040

사립학교 -0.005 0.036

교원/학교특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정도 -0.010 0.021

학부모 지원 정도 -0.008 0.018

상호작용 수업방식 0.234*** 0.031

<무선효과>

 0.198

 0.045

학생수/ 학교수 5819/925

         

표 4

평균적 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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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특성에 따른 차별적 효과 분석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가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교사 및 학교특성 변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 및 학교수준 공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기초학력 미달 여부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교 특성 중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유의한 차별적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079). 즉,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높은 학

교일수록 기초학력 미달 여부가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학교에서 교사 간 

협력정도, 교사 사기 및 열의, 교사효능감 등이 향상되고(나혜원, 장은지, 2018; 배정

현, 박미희, 2020)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의 수업태

도 등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학교 특성 변수 중 

기초학력 미달 여부와 학부모 지원 정도 및 상호작용 수업방식과의 차별적 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기초학력 미달 여부 -0.099*** 0.025

기초학력 미달 여부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정도 0.079* 0.079

기초학력 미달 여부 * 학부모 지원 정도 -0.037 0.036

기초학력 미달 여부 * 상호작용 수업방식 -0.058 0.067

      

표 5

학교특성에 따른 차별적 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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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의 초등학교 5학년 코호트의 3차년도, 

4차년도 및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변수 간 인과관계 추론에 있

어 나타날 수 있는 선택편의를 줄이고자 다층경향점수의 역 확률 가중치를 적용하여 

선택편의를 교정한 후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대한 기초학력 미달 여부의 처치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및 학교 수준 공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는 중

학생의 수업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학 기초학력미

달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낮은 수업이해도나 수업집중도로 인해 수업에 소극적으로 참

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수업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또한, 수학 교과에서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이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도 기초학

력미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학 기초학력 미달여부는 전반적인 

학습 결손 여부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도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와 비교할 때 학습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심리ㆍ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며, 이는 수업태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조현철, 2013).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시

기까지 학업성취 수준의 기초미달 경험 추이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시

기에는 기초학력 미달이 아니었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기초학력 미달로 바뀌는 학생

이 전체의 2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호 외, 2020b). 수업태도는 자기주

도적 학습과 학업성취도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는 요인이며(박선화, 상경아, 

2011; 이주영, 2019), 학생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학습 활동 전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학생 시기의 기초학력 미달 경험이 고등학교 시기로까지 학습 무기력이나 부정

적인 수업태도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생의 수업태도는 학습자 특성과 학교생활 등 학생 수준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습자 특성 변수로서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을

수록, 자기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수업집중도가 높을수록, 수업이해도가 높을수록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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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태도가 개인의 정서적 요인 및 학습자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박한숙, 

조동관, 2009; 이선영, 임혜정, 2020; 임혜정, 2016). 

다음으로 학교생활에서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볼 때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학생일

수록 수업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와 학생 간 긴밀한 관계 형성

이 학생들의 학습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나아가 수업참여도와 학업

성취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조흥식, 조남흥(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

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 중, 고 학생들의 교우관계가 수업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이선영, 임혜정(2020)의 연구결과와는 다

른 결과를 보여준 반면, 교우관계가 수업태도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김양분, 강호수, 2017; 박희진, 이동엽, 2017; 최은영, 박종효, 2019)의 

연구결과와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에 따른 학생 특성이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즉, 중학생 시기에는 

부모나 교사와의 영향보다는 또래의 영향이 특히 증가하게 되며 다른 시기와는 다르

게 교우관계가 수업참여나 수업태도를 부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이와 같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수업장면

에서 수업태도는 교우관계 또는 교사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을 실증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중학생의 수업태도는 학교 소재지와 상호작용 중심 수업방식 등 학교 수준 

변수에도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교 소재지와 관련하여 읍․면

지역 학교에 비해 대도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태도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

타났다. 학교 배경과 중학생의 수업태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

나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배경 및 조직 풍토 등 학교수준 변수가 학습자의 학업성취와 

정의적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여러 선행연구(김주영 외, 2017; 김준엽, 김정

은, 2013; 박선화, 상경아, 2011; 이선영, 임혜정, 2020; 주철안 외, 2012)의 결과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 실제로 주철안 외(2012)는 학교조직의 특성 변수를 교육

활동, 구조, 교직원 역량, 학교풍토, 환경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학

교조직 특성이 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흥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진로의식,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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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 등의 정의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 분석 결과, 대도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정의적 성취가 읍․면지역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조직 특성 중 교육활동, 학교풍토와 환경 영역이 학생

의 학업성취와 정의적 성장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상호작용 수업방식을 많이 수행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일수록 수업태도가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수업 

방식과 관련하여 협력학습을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수업방식이 학생들의 수업태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길형석, 

2001; 임혜정, 2016). 즉,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교수․

학습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

향으로 수업태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학교 특성에 따른 차별적 효과 분석 결과, 중학생 시기의 기초학력 미달 경험

은 수업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에

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전문적 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교사들이 공

동체를 자발적으로 형성하여 서로의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일종의 연구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서경혜, 2009; Sergiovanni & Starratt, 2007, 조기희, 2015에서 재인용). 이때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의 핵심은 구성원 간 반성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학습을 증진시키

는 데 있다(Chapman, Ramondt & Smiley, 2005).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교사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치와 규범의 공유, 공동체 

내의 협력적 실천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 혁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 동료교사 간 협력과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비교적 활

발하게 이루어지는 학습풍토가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수업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소속 학교의 소재지, 교

사의 수업방식,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정도와 같은 학교특성이 학생의 인지적, 정

의적 성취의 중요한 매개요인이자 성과변수인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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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교사 전문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고된 전

문적 학습공동체의 효과를 학습자의 수업태도 측면에서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학

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연구결과에서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

체의 활성화 정도가 중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경험이 수업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에 대해 차별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방법론적 관점에

서 다층경향점수를 활용한 역 확률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학생 및 학교수준 사전 공변수를 통제하였다. 이를 통해 변수 간 인

과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선택편의를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자료의 다층구조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으로 인해 중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경험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공변수로서 제한된 학습자 특성 또는 학교 수준 변수만

을 포함시켰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특히,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일부 학교 수준 

공변수의 경우 학습자 특성 변수 값을 평균화(aggregate)하는 방식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기초학력 미달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학생 및 학교 수준 공변수의 영향력을 보다 엄밀하게 통

제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우관계와 수업태도와의 관계

가 교과목의 특성과 수업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추후 공

변수에 대한 통제여부, 종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두 변수 간 관계에 대한 보다 엄밀

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어떤 기제를 

통해 중학생의 수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

지 않아 해석의 제한점을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학생의 수업태도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하여 관련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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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achievement of 
below basic proficiency level on class attitudes

Kim, Nayoung*․Jeon, Hyeon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 of below basic proficiency level of math achievement on their 

class attitudes. Data from the 3rd, 4th, and 5th year taken from the KELS 2013 were 

analyzed using the inverse probability treatment weight method to increase causal 

inference as well as to eliminate any sample selection bias.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en controlling for student and school level covariates,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 of below basic proficiency level of math achievement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students’ class attitudes. Second, middle school 

stu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e.g., academic self-concept, self-control competency, 

class concentration, class understanding), school-life characteristics (e.g.,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friends) as well as school characteristics (e.g., big city, interactive 

teaching method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class attitudes. Third, the degree 

of activation of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within the school had a 

significant discriminatory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below 

basic proficiency level of achievement and class attitud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effective interventions for promoting 

middle school students’ class attitudes in a positive and desirable direction.

Key Words: below basic proficiency level achievement, class attitudes, hierarchical 

propensity scores,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P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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